
18-07

2018년 5월 21일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의 
FTA 이용현황과 시사점 

금혜윤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044-414-1205)



▶ 우리나라는 그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기대했으나 중소기업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전년대비 감소하였

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각각 60.2%, 20.9%였음. 

  - 한국은 FTA 국가와의 수출비중이 72.4%(2017년)에 이를 정도로 FTA를 활용한 교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

시 활발해지고 있음.  

▶ 한국과 FTA를 발효 중인 15개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수출은 

FTA 발효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FTA 

이용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 현재 중소기업의 수출은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 60% 이상 집중되어 있는 반면 

EU와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럽지

역이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음.    

  - 중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이나 FTA 발효 이후 수출품목수 증가율과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바 FTA를 이용한 시장확대나 수출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것

으로 보임. 

  - 베트남은 ASEAN의 회원국으로 2007년부터 FTA를 발효 중이었으나 2015년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어서야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이 높아지고 수출품목수 증가속도도 좀 더 빨라짐.   

  - 중소기업의 FTA 이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FTA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FTA별 시장현황,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 등 일련의 수출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협상 진행 중이거나 중단 상태 혹은 여건 조성 중인 국가와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되 

협상 진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러한 내용이 FTA에 충분

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FTA 협상 진행 중인 에콰도르와 이스라엘, 협상 중단 상태인 멕시코와 GCC, 여건 조성 중인 

MERCOSUR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중남미와 중동 지역 국가들로 

이러한 국가들과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해야 함.   

  - 기업규모별 FTA 수출비중(대기업 72.6%, 중견기업 74.6%, 중소기업 69.5%)에서도 중소기업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FTA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함.  

  - FTA 추진 시에는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면서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FTA 협상안에 중소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과 정부 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FTA 추진 과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FTA별 이행위원회나 FTA 개선협상을 대비하는 중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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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우리나라는 그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기업과 격차를 둔 가운데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1)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2%, 중견기업은 20.9%, 중소기업은 18.6%임. 

◦ 그 밖에 비영리법인 및 개인을 포함하는 기타기업의 수출비중이 0.3%임.

- 2002~2017년 기간에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2012년 67.8%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견기업은 2013년까지 부침을 반복하면서도 감소 추이를 보였는데 그 이후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에 20%를 돌파함.    

-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2년 18.3%에서 2007년 21.1%로 증가한 뒤 크게 변화가 없다가 2010년대 접어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 17%까지 낮아졌으며, 최근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대비 1.2%p 감소함.  

- 2018년 1/4분기의 기업규모별 수출비중은 대기업 60%, 중견기업 20.2%, 중소기업 18.5%로 2017년과 비교하면 

모두 약간씩 감소하였는데 대신 기타기업의 비중이 1.3%까지 증가함.2) 

그림 1.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주: 대기업은 좌축,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우축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1)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 중소벤처기업부(2018, pp. 8~9). 

   ① 규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데, 업종별 규모기준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상한기준
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함.

   ② 독립성기준: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2) 다만 2012년 비영리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고, 2015년에 기업규모별 분류기준이 종사자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뀌는 등 기업분류 기준 및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 기타기업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대상도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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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7년 기간에 기업규모별 연평균 수출증가율에서도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기간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각각 10.2%와 10.7%였던 반면 중소기업의 연평균 수출증가

율은 8.9%에 그침.   

◦ 2002~17년 기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8%였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기타기업의 수출규모

가 급감하여 기타기업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6.7%를 기록했기 때문임.    

- 2017년의 수출규모를 보더라도 대기업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3,456억 달러, 중견기업은 전년대비 36.5% 증가한 

1,196억 달러였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068억 달러였음.   

■ 상대적으로 저조한 중소기업의 수출성장세하에서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

지고 있음.  

- 2018년 4월 4일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KOSTA: Korea SMEs Trade Association)’가 공식 출범함.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2017. 7. 26) 후 사단법인 1호로 승인된 KOSTA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혁신 중

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중소기업 수출전문 지원기관임.3)  

-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시장 개척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저변을 확충하고자 ‘무역촉진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동일․
유사 업종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컨소시엄 사업’

을 시행할 예정임.4) 

- 한국무역협회는 2018년 3월 16일 중소기업의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수출현장 멘토링 

및 컨설팅 전문위원’ 출범식을 개최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현재 발효 중인 FTA를 보다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FTA 국가와의 수출비중이 72.4%에 이를 정도로 FTA를 활용한 교역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음. 

◦ 실제 중소․중견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대상기업의 79.2%가 FTA 추진에 따라 경영환경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응답함.5)

-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수출 추이와 함께 특히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 상대국과의 수출 

현황을 품목수와 원산지증명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의 FTA 이용수준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전략 및 FT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하에서 살펴볼 FTA 발효국은 15개국(지역)으로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임. 

3) 『연합뉴스』(2018. 3. 29), 「중기 수출․해외시장 개척 지원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출범」.
4) 산업통상자원부(2018), pp. 192~195.
5) 이영주 외(2015), pp.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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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의 FTA 이용현황 

가. 전체 현황

■ 2017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세계 수출은 1,068억 달러이며,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은 전체의 69.5%에 해당하는 

742억 달러임. 

-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은 2002년 297억 달러에서 2008년 893억 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1년 1,14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맞물려 중소기업의 대세계 수출 역시 감소세를 나타내었고 최근 회

복 기미를 보이며 2017년 다시 1,000억 달러를 넘어섬.  

◦ 2012~15년 기간에 중소기업의 대세계 수출은 연평균 2.1%씩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연평균 

1.3%씩 감소함.    

- 중소기업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은 2004년 칠레와의 첫 FTA를 발효하면서 약 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7년 

ASEAN이 포함되어 10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이후 EU, 미국, 중국과의 FTA가 차례로 발효되며 전체 중소기업 수

출에서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70%에 근접하게 됨.      

◦ 2017년 기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체 수출에서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각각 72.6%와 74.6%로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규모별 FTA 수출비중을 통해 볼 때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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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중소기업 전체 수출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11.7%), 미국(11%), 일본(9.3%), 홍콩(4.7%) 순이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더 높은 편임.   

- 중소기업의 수출은 전체의 64.5%가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유럽과 북미에 대한 수출은 각각 11.6%, 

12.1%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낮음. 

◦ 현재 중소기업의 유럽과 북미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비슷한 수준이나 2013년 이후 추이를 보면 유럽에 대한 수출은 

감소세인 반면 북미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라는 점이 다름. 

◦ 또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중남미보다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더 높음.   

- 주요 수출상대국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002년 17.4%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25.9%까지 확대되었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4년부터는 22%대에서 크게 변화가 없음.  

- 베트남에 대한 수출비중은 2002년 2.1%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두 자리 수를 달성함. 

- 2002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이던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베트남의 추이와 반대로 지속적으로 낮아졌

으나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을 기점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비중은 2002년 13.4%였으나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3년 9.7%, 2017

년 9.3%까지 낮아짐. 

- 베트남에 대한 수출비중이 급증하기 전까지 홍콩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주요 수출상대국으로 7%대의 수출비중

을 점하고 있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며 2013년부터 5위 수출국이 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상대국 가운데 중국, 베트남,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과는 FTA를 발효 중이며 

이 국가들의 수출비중이 52.7%로 중소기업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주요 수출상대국에 FTA 발효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바 중소기업의 FTA 이용 수준을 높여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표 1. 중소기업의 지역별 수출비중 현황     
                (단위: %)

 주: 비중은 기업규모별 전체 수출에서 각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통계(검색일: 2018. 4. 27).             

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2017

아시아 63.6 62.6 61.2 61.6 61.4 63.3 63.7 64.5 57.1 60.4

중동 7.1 7.7 8.2 7.5 7.2 6.6 6.3 5.7 3.8 4.5

유럽 11.6 12.0 12.5 13.0 12.9 11.0 11.0 11.6 13.0 13.5

북미 10.0 10.4 10.9 10.9 11.9 12.2 12.3 12.1 12.6 14.0

중남미 4.6 4.3 4.5 4.3 3.9 4.4 4.5 4.1 5.1 5.0

아프리카 1.6 1.4 1.3 1.4 1.3 1.2 1.0 0.9 1.6 0.5

대양주 1.5 1.5 1.5 1.3 1.3 1.4 1.2 1.1 6.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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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2017년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상대국        그림 3. 중소기업 주요 수출상대국의 연도별 비중 추이
(단위: %)

주: ( ) 안은 2017년 중소기업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나. FTA 발효국별 현황

■ FTA 상대국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FTA 발효 이후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칠레 수출은 2004년 9천만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

년 4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2004년 대비 4.6배 성장)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3억 달러 이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칠레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칠레시장 

선점효과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수출규모 역시 주춤한 상황임.   

- 대싱가포르 수출은 2006년 11억 4천만 달러에서 부침을 보이면서도 2015년 18억 7천만 달러까지 늘어났고 2016

년에는 5억 달러 이상 감소하기도 했으나 2017년 다시 반등하여 1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함.  

- EFTA 국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은 2000년대 중반까지 1~2억 달러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가 FTA 발효 이

후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3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5년부터 2억 2천만 달러가량에

서 유지됨.

◦ 기본적으로 EFTA 국가는 EU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선박, 자동차 등으로 제한

적이어서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대ASEAN 수출은 FTA 발효 해인 2007년 86억 달러로 전년대비 26.2% 증가하였고 2012년을 제외하

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까지 연평균 9.5%씩 성장함. 

◦ 다만 한국의 대ASEAN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직후 30%를 상회하였으나 2012년 이후 

25~28%대 사이에서 부침을 보임.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인도 수출은 2010년 26억 달러로 전년대비 47%(2009년 17.7억 달러) 대폭 증가하였고 

순위 수출상대국 수출액(억 달러)

1 중국 239(22.4%)

2 베트남 125(11.7%)

3 미국 118(11.0%)

4 일본 99(9.3%)

5 홍콩 50(4.7%)

6 인도 31(2.9%)

7 대만 26(2.4%)

8 인도네시아 25(2.4%)

9 태국 25(2.3%)

10 멕시코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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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2016년부터 다시 회복하여 2017년에는 다시 30

억 달러를 넘어섬.  

◦ 현재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인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보다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수

출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임. 

- EU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은 2011년 96억 5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이후 재정위기 등 유럽의 경

제여건 악화로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2016년부터 반등하여 2017년에는 8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함. 

- 중소기업의 대미국 수출은 2011년에 크게 증가하여 FTA 발효 첫해인 2012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약간 감

소하면서 조정국면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대터키 수출은 2012년 10억 달러에서 2013년 약 13억 달러로 증가하여 이듬해까지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감소

세를 보였으나 2017년에는 12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기둔화 시기 이전인 2011년

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바 최근의 증가세를 FTA의 효과로 단정 지을 수 없음.

◦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7%에서 부침을 보이고 있는바 2000년

대의 20%대 수준에 비해 낮은 편임.  

-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분석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32.4% 증가하면서 

10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함.  

◦ 2007년 한·ASEAN FTA 발효로 베트남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베트남과의 양자 FTA는 중소기업 수출확

대를 위한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임.   

표 3. FTA 발효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현황
(단위: 억 달러)

주: 1) ASEAN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9개국의 값임.

    2) FTA 발효 이후 기간은 음영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상대국 2002 2004 2006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칠레 0.5 0.9 1.9 2.4 4.0 4.3 3.8 3.4 2.8 2.9 2.6 2.9

싱가포르 4.5 6.3 11.4 14.0 13.7 16.4 16.0 15.1 13.5 18.7 13.1 14.6

EFTA 0.9 1.3 1.9 2.2 2.6 3.0 2.0 1.8 2.0 2.2 2.2 2.2

ASEAN 28.5 50.2 68.3 86.2 120.0 143.5 141.0 153.3 156.5 165.4 178.5 213.4

인도 2.7 6.2 10.6 16.0 26.1 30.2 25.0 24.1 21.7 21.6 22.3 30.7

EU 30.6 48.1 61.9 77.9 81.1 96.5 80.8 81.6 79.4 75.3 79.1 85.5

페루 0.4 0.6 1.0 1.3 2.1 2.3 2.0 1.8 1.7 1.8 2.0 1.6

미국 58.4 74.0 86.5 88.8 91.3 106.9 103.4 105.3 107.7 110.3 112.4 117.7

터키 2.7 6.3 7.4 8.6 8.8 10.9 10.0 12.9 12.9 11.3 11.2 12.0

호주 3.3 5.6 8.2 9.3 9.6 13.3 11.7 10.2 9.4 9.1 8.4 9.1

캐나다 4.2 5.7 7.3 7.5 7.7 8.5 8.7 8.4 8.6 9.2 8.4 9.3

중국 51.7 105.5 159.3 188.3 254.9 284.7 236.6 239.9 217.5 219.7 222.9 239.4

뉴질랜드 0.8 1.5 1.5 1.9 1.8 2.2 2.3 2.3 2.2 2.1 1.7 1.9

베트남 6.2 14.9 19.8 28.0 44.0 49.6 50.1 61.9 70.3 84.4 94.2 124.7

콜롬비아 0.3 1.0 1.0 1.3 1.9 2.5 2.4 2.1 2.1 2.0 1.9 1.8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의 FTA 이용현황과 시사점 10

KIEP
기초자료
18-07

2018년 5월 21일

■ FTA 발효 이후 각 FTA 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FTA가 중소기업의 수

출품목 다변화에 일정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FTA 발효 이후 수출품목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상대국은 호주이며, 뒤를 이어 캐나다, 칠레, 베트

남, 뉴질랜드, 페루 순임.   

◦ 그간 상대적으로 수출품목이 많지 않았던 중남미와 대양주 지역 시장에 대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임.   

- 한편, 같은 기간 대세계 중소기업 수출품목수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보면 인도, EU, 터키, 중국, 콜롬비아에 대

한 수출품목수의 증가율은 낮은 편임.   

◦ 대세계 연평균 증가율: 2010~17년 0.9%, 2011~17년 1.2%, 2013~17년 1.8%, 2015~17년 2.0%, 2016~17년 0.9% 

     - FTA 발효국에 대한 기업규모별 수출품목수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견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FTA 발효기간이 

가장 긴 칠레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수출품목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 

◦ 칠레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와 같이 FTA 발효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국가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의 수출품목수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난 반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FTA 발효기간이 짧은 상대국에 대

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수 증가율이 더 높았음.6)

◦ 그러나 수출품목수 증가율이 높은 FTA 국가들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같은 기간에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난바 FTA에 따른 시장확대 기회가 수출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표 4. FTA 발효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수 현황

주: 1) ASEAN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9개국의 값임.

   2) 베트남의 경우 상단은 한·ASEAN FTA 발효연도인 2007년의 수출품목수를, 하단은 한·베트남 FTA 발효연도인 2015년의 수출품목수를 명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6) 다만 2016~17년 기간에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의 대세계 수출품목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FTA 상대국에 대한 대기업의 수출품목수 역
시 감소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야 함. 캐나다와 중국에 대한 대기업 수출품목수는 각각 연평균 –4.1%와 –3.9% 감소하였으나 이 기간 대세계 수출품
목수는 –4.6%로 더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FTA와 대기업 수출품목수 간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상대국
FTA 

발효연도

FTA 발효년도 품목수(개) 2017년 품목수(개) 연평균 증가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칠레 2004    236    252    829    718    643   1,453 8.9 7.5 4.4
싱가포르 2006    774    883   2,724   1,086   1,805   3,780 3.1 6.7 3.0
EFTA 2006    183    209   1,218    342    485   1,553 5.8 8.0 2.2
ASEAN 2007   1,812   2,046   5,708   3,022   4,365   7,393 5.2 7.9 2.6
인도 2010   1,070    887   3,043   1,227   1,794   3,203 2.0 10.6 0.7
EU 2011   1,933   1,837   4,798   2,171   3,015   5,061 2.0 8.6 0.9
페루 2011    413    171    994    314    511   1,204 -4.5 20.0 3.2
미국 2012   1,959   2,479   5,137   2,133   3,132   5,627 1.7 4.8 1.8
터키 2013    928    657   1,946    727    884   2,030 -5.9 7.7 1.1
호주 2014    989   1,165   2,937   1,092   1,300   3,610 3.4 3.7 7.1
캐나다 2015    817    947   2,444    751   1,052   2,736 -4.1 5.4 5.8
중국 2015   2,820   3,651   6,248   2,603   3,888   6,274 -3.9 3.2 0.2
뉴질랜드 2015    535    568   1,762    490    707   1,903 -4.3 11.6 3.9

베트남
2007 982 876 3,902

  2,131   3,280   5,808 
8.1 14.1 4.1

2015 2,084 2,665 5,347 1.1 10.9 4.2
콜롬비아 2016    415    318   1,179    350    381   1,168 -15.7 19.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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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발효기간이 길어질수록 각 FTA 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대체로 높아지고 있

으나 대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7) 

- 2012~17년 기간에 FTA 발효국에 대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칠레(2004년 발효)부

터 터키(2013년 발효)까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 1~2년 사이에 감소세로 전

환됨.  

◦ 위와 같은 추이 변화는 2017년 HS코드 6단위의 전면개정(HS2017)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개정

으로 변경된 품목번호 확인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기존 품목이 통폐합되고 신산업 관련 품목이 신설(HS코드 10단위 기준 844개 품목 신설, 

855개 품목 삭제)되면서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 상대적으로 최근에 FTA를 발효한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에 대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베트남에 대한 수출에서는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부터 ASEAN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이 높아진 것 역시 베트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FTA 발효국에 대한 기업규모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

급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으로 모든 FTA 상대국에 대하여, 2017년에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제외한 모든 FTA 상대국에 대하여 대

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이 낮음.  

◦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아시아지역의 국가로 ASEAN의 회원국이기도 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FTA 국가들에 대해서는 FTA 이용을 위한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5. FTA 발효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발급비중 현황
(단위: %)

7) 기업규모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 미발급 + 미정)인 품목수 대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품목수의 비율로 계산하며, 2017
년의 경우 HS코드 6단위가 개정된 상황을 반영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미정인 품목수를 제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 미발급) 품목수를 계산식의 
분모로 사용함.  

FTA 발효국 기업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칠레 

대기업 54.3 55.3 56.7 68.3 65.2 40.1

중견기업 55.9 59.1 53.9 66.5 61.1 38.7

중소기업 38.4 39.8 39.5 39.4 40.1 36.3

싱가포르

대기업 0.3 0.4 0.4 29.8 35.0 30.8

중견기업 0.3 0.3 0.2 22.5 23.1 26.7

중소기업 0.8 0.7 0.7 27.3 32.5 33.5

EFTA

대기업 40.5 40.1 37.8 53.7 48.3 38.3

중견기업 28.2 39.3 32.9 31.8 31.7 30.2

중소기업 32.4 32.6 32.7 35.0 32.4 32.1

ASEAN

대기업 6.5 7.0 9.2 36.8 45.0 40.6

중견기업 3.3 3.9 5.5 30.6 35.8 38.0

중소기업 4.9 5.8 6.2 32.9 38.1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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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빈칸은 각 상대국과의 FTA가 발효되기 이전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DB를 토대로 저자 계산.

FTA 발효국 기업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도

대기업 9.4 12.9 18.8 45.7 55.0 49.4

중견기업 2.7 9.7 11.0 39.8 49.1 43.7

중소기업 4.9 6.8 8.4 34.7 41.3 41.1

EU

대기업 45.1 46.7 50.3 62.7 59.2 50.5

중견기업 38.0 42.4 43.3 51.5 52.5 42.4

중소기업 38.2 39.5 40.5 43.8 43.1 38.5

페루

대기업 42.6 45.1 43.0 57.5 58.6 46.8

중견기업 41.5 48.2 33.6 45.3 48.4 39.8

중소기업 37.1 37.2 40.4 37.7 33.5 29.9

미국

대기업 27.2 41.0 46.8 51.1 49.8 45.9

중견기업 26.9 43.3 43.3 43.5 40.4 38.2

중소기업 28.7 42.2 42.2 41.3 41.0 41.2

터키

대기업 29.7 46.2 59.0 59.2 52.7

중견기업 29.6 46.4 58.9 58.6 43.2

중소기업 28.5 46.3 51.5 51.7 45.0

호주

대기업 14.5 45.8 45.3 43.0

중견기업 14.4 49.5 46.8 40.3

중소기업 10.6 35.9 33.4 34.5

캐나다

대기업 50.1 49.7 49.6

중견기업 47.4 45.7 37.4

중소기업 34.8 36.6 36.7

중국

대기업 17.1 38.9 43.3

중견기업 14.5 35.3 38.9

중소기업 17.4 37.1 41.9

뉴질랜드

대기업 10.1 31.7 33.7

중견기업 10.3 29.3 34.6

중소기업 10.5 26.9 32.1

베트남

대기업 8.2 9.0 9.2 37.1 46.7 42.2

중견기업 1.4 1.5 4.2 28.5 36.3 38.6

중소기업 3.4 4.5 5.7 35.1 40.4 43.5

콜롬비아

대기업 22.0 35.7

중견기업 10.1 17.8

중소기업 15.5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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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한국은 중국, 미국, EU를 포함하여 주요 교역상대국과 FTA를 발효하였으나 중소기업의 FTA 이용정도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내외에

서 정체되어 있음.  

- 2017년 한국의 FTA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은 72.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FTA 발효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EU와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유럽지역이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세임.

-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별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품목수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통해 발효 중인 FTA의 이용현

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 이용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 FTA별 이용수준

의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됨.   

◦ 중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이나 FTA 발효 이후 수출품목수 증가율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높지 않

은 것으로 보아 FTA를 이용한 시장확대나 수출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베트남은 ASEAN의 회원국으로 2007년부터 FTA를 발효 중이었으나 2015년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어서야 원산지증

명서 발급비중이 높아지고 수출품목수 증가속도도 좀 더 빨라짐.        

- 중소기업의 FTA 이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FTA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상대국 시장현황,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 등 일련의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중소기업에게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

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2017)」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이 FTA 활용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산지 증빙서류 준

비(응답기업의 50.5%)였고 그 외에도 HS코드(품목번호) 확인, FTA 협정 여부 확인,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 등을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음.   

■ 협상 진행 중이거나 중단 상태 혹은 여건 조성 중인 국가와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되 협상 진행 과정에서 중

소기업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러한 내용이 FTA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현재 FTA 협상 진행 중인 에콰도르와 이스라엘, 협상 중단 상태인 멕시코와 걸프협력회의(GCC), 여건 조성 중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중남미와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므

로 이러한 국가들과의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해야 함. 

◦ 칠레, 페루와의 FTA 발효 이후 수출품목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여타 FTA 상대국에 비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미지

역 국가들로 이루어진 MERCOSUR와의 FTA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GCC의 경우 현재 발효 중인 FTA가 많지 않은 관계로 한국이 조속히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시장선

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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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기준 기업규모별 FTA 수출비중을 살펴보더라도 대기업 72.6%, 중견기업 74.6%, 중소기업 69.5%로 FTA 

상대국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의존도가 낮은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속적

으로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FTA 추진 시에는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기업규모(예컨대 수출액이나 종사자 수 기준) 등을 고려하면서 중소기

업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FTA 협상안에 중소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중소기업과 정부 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정

기적으로 개최하는 FTA별 이행위원회나 현재 진행 중인 FTA 개선협상을 대비하는 중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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